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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developed and implemented a self-awareness program as part of a career guidance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early years who are undecided about their future. This program measur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determine whether it could help reduce anxiety about the future and enhance positivity in these students. The nine-session program was designe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with 17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Pre-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homogeneous. An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conducted, with post-test score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the self-awareness program,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overal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veral subscales (self-efficacy, hope, and optimism) tha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pporting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career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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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Jo(2025)는 청년층의 경우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독립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나, 최근 N포세대(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앞으로 다가올 인생 과제에 대한 부담감도 큰 탓에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특히 KOSIS(2025)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적 탈진을 뜻하는 번아웃을 경험의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진로불안(39.1%)를 나타냈다. 선행연구(Park and Ahn, 2019; Suh and Lee, 2025)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연구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불안감과 심리적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er, 1957; Blustein and Flum, 1999; Blustein, 2006). 자기이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을 탐구하여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Kim and Kim, 2012). 특히, Blustein(1989)에 따르면 자기이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을 촉진하여, 진로 불안을 줄이고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생에게 있어 자기이해는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Kim et al., 2024), 특히 대학 신입생에게 있어 진로자기이해는 진로불안을 줄여준다고 연구되었다(Lee, 2024). 따라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로설계와 같은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긍정성을 함양시켜 줄 것이다.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차원에서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각 대학 자율적 진로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The Ministry of Education(2023)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각 대학은 자율전공 혹은 자유전공학과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최종진로 선택의 단계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 초기단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 단계에서의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초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 상태인 대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진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기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진로미결정상태의 학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 및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학생들이 구체적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지지와 함께 추후 능동적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전공 및 자유전공학과 신설의 혁신적 대학운영에 대한 정책적 도움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학생 진로 미결정 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진로미결정상태의 P대학 학생이 인식하는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인식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진로미결정은 진로발달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Lucas, 1993). 이처럼 진로미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나 특성에 대해 연구자 간의 의견들은 상이하다(Na and Lee, 2018). 따라서 진로미결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Saunders, 2000),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어떤 것이든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태도(Germeijs and de Boeck, 2002)와 같이 가치판단의 어려움, 결과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같은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취업준비 중인 2·30대가 지난달 120만명에 달했으며, 특히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 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였다(KOSIS, 2025). Kim et al.(2024)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진로 불확실과 같은 원인으로 진로 결정을 미루는 현상을 지적하였으며, 유연한 지원 정책과 함께 심리적 자원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학에서는 진로지원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고, P대학의 경우에도 2018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P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2025년 기준 12개의 진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지만, 대다수 정보제공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심리적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의 일부 회기로만 구성될 뿐 심리적 지원에 포커스를 둔 프로그램은 미흡한 현실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동기, 자기명료화,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심리적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and Youssef(2004)가 인적 자원이 가진 심리적 역량들을 자본(capital)의 가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처음 사용하였다. 이는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의 네 가지 긍정심리의 하위요인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심리자원이다(Luthans et al., 2015).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긍정조직행동에서 인간의 긍정심리 요인들을 가치 있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과학적 변수 중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Kim, 2013). 또한 긍정심리학의 패러다임은 개인과 집단 및 사회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의 발견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심리학 분야 이외에도 교육학, 경영학, 정신의학, 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왕성하게 연구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2014). 긍정심리자본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Yoo(2005)은 긍정심리자본을 개인의 성향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인 자기효능감(자신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Choi(2012)는 개인이 도전적인 과업 및 업무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복원력 등의 하위요소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의 정의는 개인이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낙관주의), 복원력(회복력)을 얼마나 보유한 것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으로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대표적 진로 관련 변수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등의 요인들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연구하였다(Kang, 2021; Kim and Cho, 2024). 또한 Chi and Lee(2022)는 전공만족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따라서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과와 취업진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의 진로에서 있어 구체적 변인들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무형의 요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진로프로그램에 중요영역인 자기인식이나 자기이해에 대한 구체적 선행연구는 미흡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P대학교의 저학년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최초 20명을 모집하였으나 학생의 개인 스케쥴로 인한 중도 포기자 3명을 제외한 17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P대학의 진로미결정 상태의 저학년 중 특정 학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20명을 선정하였다. 집단별 구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group
          
          

        

        
          
            
              	
              	Male
              	Female
              	Total
            

          
          
            	Experimental group
            	7
            	10
            	17
          

          
            	Control group
            	9
            	11
            	20
          

          
            	Total
            	16
            	21
            	37
          

        

        

        진로미결정 대학생 대상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긍정심리자본의 전체와 하위요인인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 모두에서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긍정심리자본에 있어 차이가 없고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Testing the mean difference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pre-test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t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erimental group
            	17
            	3.64
            	.47
            	-1.392
            	.173
          

          
            	Control group
            	20
            	3.82
            	.29
          

          
            	Sub-variables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17
            	3.88
            	.38
            	-.190
            	.850
          

          
            	Control group
            	20
            	3.90
            	.43
          

          
            	Hope
            	Experimental group
            	17
            	3.68
            	.60
            	-1.263
            	.215
          

          
            	Control group
            	20
            	3.88
            	.32
          

          
            	 Resilience
            	Experimental group
            	17
            	3.51
            	.50
            	-1.352
            	.185
          

          
            	Control group
            	20
            	3.71
            	.38
          

          
            	Optimism
            	Experimental group
            	17
            	3.50
            	.67
            	-1.574
            	.125
          

          
            	Control group
            	20
            	3.79
            	.44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는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C1, E1 : Pre-test(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X : Experimental treatment(9th Session Self-Awareness Program)∙ C2, E2 : Post-test(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는 Luthans et al.(2007)에 의해 개발된 긍정심리자본검사지(PCQ)를 Kim(2013)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에는 .91이었으며, Kim(2013)의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진로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자기인식 영역을 기초로 하여 진로미결정 특성요인인 동기와 관심, 자기명료화, 자기효능감, 부적정서를 감소하여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는 9차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학생 난이도에 맞게 직업교육 전공 교수 2명 및 진로직업 전공 교육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검토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시별 주요 활용 내용은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Major utilization of the program by session
          
          

        

        
          
            
              	Subregion
              	Module name
              	Major utilization of the program
              	Session
            

          
          
            	Motivation
            	Inner Strength
            	I can understan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motivation, draw and shape the invisible motivation in me.
            	1
          

          
            	The Power to Reflect
            	I can look back on your life and appearance, find your inner career motivation, and form an active attitude toward life.
            	2
          

          
            	The Power to Execute
            	I can identify what i want, specify my career motivation, and develop the power to execute on my own to achieve what i want.
            	3
          

          
            	Self-Clarification
            	What are my strengths?
            	I can understand m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n integrated way and explain what kind of person I am, focusing on my strengths.
            	4
          

          
            	What do I like and am good at?
            	I can grasp my interests and aptitudes and think about them in connection with my career path.
            	5
          

          
            	What values ​​do I pursue?
            	I can understand my career value and think about my preferred work in connection with the society I belong to.
            	6
          

          
            	Positive Emotions
            	Developing My Happiness Habits
            	By creating and practicing my own happiness habits, I can develop the ability to lead a happy life by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7
          

          
            	Turning My Anxiety into a Positive One
            	I can understand the degree of my worries and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in detail, and I can se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erception transformation through my own positive reinterpretation of failure.
            	8
          

          
            	Planning My Future Career by Turning Serendipitous Events into Opportunities
            	I can develop the optimism of positively recognizing creative ideas and situations about future careers by understanding the law of luck that makes accidental things an opportunity and applying it to my life.
            	9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9회기에 걸쳐 본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각 차시별 수업시간은 60분이다. 각 수업의 진행은 수업준비 5분, 마음열기 5분, 조별활동(개별실습 후 토의 및 발표) 45분, 마무리 5분으로 진행하였다. 조별활동은 소그룹(4~6명)으로 진행되며, 지식의 전달보다는 생각의 변화, 이론보다 활동의 중심, 교수자 일방의 강의 보다 또래집단과의 쌍방의 토의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돕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조별활동의 비중이 큰 만큼 보조강사를 토론 촉진자로 활용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 전체에 미치는 효과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긍정심리자본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값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 값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은 소규모 표본에서 그룹간의 차이를 통제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높여주어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Table 4>와 같이 집단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27)이 통제집단의 평균(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긍정심리자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81, p<.05).

        
          <Table 4> 
				
          

          
            Difference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erimental group
            	17
            	4.27
            	.50
            	.12
          

          
            	Control group
            	20
            	3.85
            	.38
            	.08
          

        

        

        
          <Table 5> 
				
          

          
            Results of ANCOVA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e-test
            	7.069
            	1
            	7.069
            	34.900
            	.000
          

          
            	Group
            	1.475
            	1
            	1.475
            	7.281
            	.011
          

          
            	Errors
            	6.886
            	34
            	.203
            	
            	
          

          
            	Total
            	615.337
            	37
            	
            	
            	
          

        

        

      

      
        2.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효과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영역에서 검증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변량분석을실시했다.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과 같이 집단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37)이 통제집단의 평균(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7>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26, p<05).

        
          <Table 6>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17
            	4.37
            	.55
            	.13
          

          
            	Control group
            	20
            	3.98
            	.47
            	.10
          

        

        

        
          <Table 7> 
				
          

          
            Results of ANCOVA of Self-efficacy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Self-efficacy
            	Pre-test
            	9.218
            	1
            	9.218
            	34.775
            	.000
          

          
            	Group
            	1.359
            	1
            	1.359
            	5.126
            	.030
          

          
            	Errors
            	9.012
            	34
            	.265
            	
            	
          

          
            	Total
            	651.556
            	37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과 같이 집단별 희망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28)이 통제집단의 평균(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9>와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희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041, p<01).

        
          <Table 8> 
				
          

          
            Differences in Hope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Hope
            	Experimental group
            	17
            	4.28
            	.51
            	.12
          

          
            	Control group
            	20
            	3.71
            	.48
            	.10
          

        

        

        
          <Table 9> 
				
          

          
            Results of ANCOVA of Hope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Hope
            	Pre-test
            	8.347
            	1
            	8.347
            	32.165
            	.000
          

          
            	Group
            	2.865
            	1
            	2.865
            	11.041
            	.002
          

          
            	Errors
            	8.824
            	34
            	.260
            	
            	
          

          
            	Total
            	597.139
            	37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탄력성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0>과 같이 집단별 탄력성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14)이 통제집단의 평균(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11>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869, p>05).

        
          <Table 10> 
				
          

          
            Differences in  Resilience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Resilience
            	Experimental group
            	17
            	4.14
            	.57
            	.13
          

          
            	Control group
            	20
            	3.88
            	.46
            	.10
          

        

        

        
          <Table 11> 
				
          

          
            Results of ANCOVA of  Resilience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Resilience
            	Pre-test
            	9.177
            	1
            	9.177
            	33.447
            	.000
          

          
            	Group
            	.513
            	1
            	.513
            	1.869
            	.181
          

          
            	Errors
            	9.328
            	34
            	.274
            	
            	
          

          
            	Total
            	601.944
            	37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2>와 같이 집단별 낙관성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32)이 통제집단의 평균(3.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13>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낙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99, p<.05).

        
          <Table 12> 
				
          

          
            Differences in Optimism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Optimism
            	Experimental group
            	17
            	4.32
            	.54
            	.13
          

          
            	Control group
            	20
            	3.83
            	.62
            	.14
          

        

        

        
          <Table 13> 
				
          

          
            Results of ANCOVA of Optimism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Optimism
            	Pre-test
            	14.763
            	1
            	14.763
            	41.074
            	.000
          

          
            	Group
            	1.941
            	1
            	1.941
            	5.399
            	.026
          

          
            	Errors
            	12.220
            	34
            	.359
            	
            	
          

          
            	Total
            	623.917
            	37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성장시켜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심리자본 변화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의 변화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양한 진로관련 종속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기존의 선행연구(Park and Ahn, 2019; Kang, 2021; Kim and Cho, 2024)와 대비하여,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진로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간에는 선순환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Luthans et al.(200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며, Snyder(2002)는 희망 이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는데 특히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대안 경로를 찾기 위한 동기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요인이나 난관의 상황에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다양한 상황을 통한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토론과정을 통해 또래집단의 타인들의 긍정성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논의 및 제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프로그램에 있어 자기인식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자기인식은 무기력으로 인한 진로동기 부족, 낮은 자기이해와 자신감 부족 및 부정적 정서로 인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역량인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선행하여 진로미결정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면 향상된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진로 탐색에 보다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 자율전공 입학생에게 있어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인식프로그램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탄력성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탄력성 향상에는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4차산업혁명 이후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현재 학생들에게 있어 탄력성의 중요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릿(GRIT)나 리더십과 같이 탄력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직·간접적으로 대학생들의 탄력성을 향상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Lee et al.(2025)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있어 진로정체감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동기, 자기명료화, 긍정적정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심리적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여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인식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진로미결정 대학생에 대해 시행된 프로그램의 효과로 긍정심리자본의 한정된 변인과의 영향을 본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진로와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보다 대상을 확대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양적연구로서의 다층적 경로 탐색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1. 
            
          
          	Blustein DL(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 
            
          
          	Blustein DL and Flum H(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Davies-Black, 345~368.
        

        
          	
            
              3. 
            
          
          	Chi MW and Lee JY(2022).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9(2), 183~198.
			[https://doi.org/10.20496/cpew.2022.9.2.18]
		
        

        
          	
            
              4. 
            
          
          	Choi SH(2012).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nse of humor of S company members on interpersonal skills. Master's thesis at Goyeo University, Seoul.
        

        
          	
            
              5. 
            
          
          	Csikszentmihalyi M(2014).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collected works of mihaly csikszentmihalyi. New York, Springer.
        

        
          	
            
              6. 
            
          
          	Germeijs V and de Boeck P(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 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7. 
            
          
          	Jo MJ(2025). Depressed and lonely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burnout due to the employment crisis. e-daily, 2025.12.16.
        

        
          	
            
              8. 
            
          
          	Kang J(2021).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2), 551~565.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551]
		
        

        
          	
            
              9. 
            
          
          	Kim AR, Kim JH and Kim JW(2024).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ategorizing the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s of high school graduate NEETs’ in South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35(1), 5~33.
			[https://doi.org/10.14816/sky.2024.35.1.5]
		
        

        
          	
            
              10. 
            
          
          	Kim DI, Park IH and Chung G(2024). Examining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Behaviors Based on Career Self-Understanding, Self-Efficacy, and Optimism: A Latent Profile Analysi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3), 291~315.
			[https://doi.org/10.18612/cnujes.2024.45.3.291]
		
        

        
          	
            
              11. 
            
          
          	Kim EJ and Cho GP(2009).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6(1), 5~23.
			[https://doi.org/10.23009/JEC.2024.6.1.5]
		
        

        
          	
            
              12. 
            
          
          	Kim JS(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4), 31~59.
        

        
          	
            
              13. 
            
          
          	Kim JS(2015).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Job Search Self-Efficacy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2), 43~67.
        

        
          	
            
              14. 
            
          
          	Kim JU and Kim MS(2012).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ased up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201~227.
        

        
          	
            
              15. 
            
          
          	KOSIS(2025). Employment Trends in February 2025.
        

        
          	
            
              16. 
            
          
          	KOSIS(2025).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2025.
        

        
          	
            
              17. 
            
          
          	Lee JK, Park EA and Cho HC(2025).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on Dropout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of Depression :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Review of Social Science, 10(2), 619~640.
			[https://doi.org/10.48033/jss.10.2.30]
		
        

        
          	
            
              18. 
            
          
          	Lee SJ(2024).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as perceived by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5(4), 139~146.
			[https://doi.org/10.5762/KAIS.2024.25.4.139]
		
        

        
          	
            
              19. 
            
          
          	Lucas MS(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40~448.
        

        
          	
            
              20. 
            
          
          	Blustein D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21. 
            
          
          	Luthans F and Youssef-Morgan C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 143~160.
        

        
          	
            
              22. 
            
          
          	Luthans F, Yousse-Morganf CM and Avolio BJ(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3. 
            
          
          	Luthans F, Yousse-Morganf CM and Avolio BJ(2015). Psychological capital and beyo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4. 
            
          
          	Na WY and Lee DH(2018). The Subtypes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2), 211~235.
			[https://doi.org/10.15703/kjc.19.2.201804.211]
		
        

        
          	
            
              25. 
            
          
          	Park IS and Ahn SS(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2), 27~53.
			[https://doi.org/10.35273/jec.2019.9.2.002]
		
        

        
          	
            
              26. 
            
          
          	Saunders DE(2000). The Contribution of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27. 
            
          
          	Snyder CR(2002). Hope theory: Rainbow s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2), 249~276.
        

        
          	
            
              28. 
            
          
          	Suh JH and Lee SB(2025).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areer Resource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Mediated b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5(2), 1~18.
			[https://doi.org/10.35273/jec.2025.15.2.001]
		
        

        
          	
            
              29. 
            
          
          	Super D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Harper & Row.
        

        
          	
            
              30. 
            
          
          	The Ministry of Education(2023).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31. 
            
          
          	Yoo HS(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Women's Capital - Focusing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s -. Journal of Asian Women, 44(2), 225~259.
        

      

    

    

  OEBPS/images/big_38_2.jpg
ISSN 1229-8999(Print)
ISSN 2288-2049 (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8. No.2 April 2026
CONTENTS
s of Sigke snd Sepvi Lov-Temperae Hont Tt on the Relcion of Clsridios sporgees Spoes
Pt ™ Thamo 10 i By JON. S Youme PARK / 25

g iy i Toen” o S T o e it of o Pt

Tpiment DuogRva KIM / 244
Parcatal Media Education and P of Chikiren's Media Use s Predictors of Chikdren's Media Fducation - Based an the

2025 Cidn's Nod Svey by th Kovs s Fonion g Ki LEE. YoTin HUANG | 267
A Sy ot Conelan Btwn Acl Vit S and D occt Comuies Jngio LEE | 204

The Pt of Organzatonl Leaning Culure on Tring Filctivaess: The Mediting Rol of Informal caming
Hyeon-Kyoo CHOI - Seang Ryung FONG + Yong UK Huang - Fun Geong SHIN  Jongun PARK / 283
The Facts of Family Sociocconomic Stats, Paental Expecations, and Pereived Academic Diffats on Stadents” Fdcatioal
Expectation: The Meditng Rok of Leaming Engagenent Y ZHANG - Grn HEO | 204
Stctual Relaticoship Anysis of Tradionsl Geader Roe Atudes and Work Fanily Conflict Using ISSP Duta: Focusing
‘ot Mediaing et of Percived Frmess in Houschold Labor Division and Tclusivencs of Paaing Siyks
Peng ZHANG - Jng L1 - Gyn HEO / 304
Aualyss of Pesetation Palms of Marie nd Teestial Orgnisms i the 2022 Revised Elemantry Scince Tetbooks:

Foasing on Gradss 34 Yeartee SONG - Eincng SEO / 314
Imperid Mackerl Supply Shocks and Domestc Prodocer Pice Formation:  Analyzng the Price Trasmission Eects

of Norwegin Mackeel Ju-Yoom LEE - Do-Hoon KIM / 327
A Study on the Substance and Effct f Mo Acshetc Thought Jong-Won JANG / 337

The Efft of SeltDdarmiticn o Excrcse Immenion among Free Divng Participants: Medition EfTt of Life Satsfcton
Won e KIM - JeHyun KIM / 348

Qualty Chiretrstics of Naual Dred ad Cod A - Drid Sate - Se Jin KIM - Joong [k HYUN - Shin Young PARK /362
he s of Pt Cairl il s o P Uity S’ Fprsive Conmicion s
Distrbution Paens of Macrobethic Inverhrtes in the Rocky Inerticl Zene of the Byconsan Pl e

Yist SHIN - Dongki RYU / 388
Stucural Chaacterisis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aion Sysen in Conftionery and Baking - Mihwan KIM / 398
The mpoct o Fialyu Content Consanption and Sacio-Psychlovical Factors on Koran |anguage Lexing lnetion among Teiwanese:

Tntgring ot Hypothess, Uses and Gralificains, and the Theory of Planed Bebavir
YiwTin HUANG - Jeong i LI/ 412

Chatriion of by and vl R o h dermas e bl e i

mci rercubaa) bing e pocnsion dicase NSy KN Nami KANG - N Sin CHO1 9
The Elc of a Sl Awarcass Progr o Posive Pyclogial Cop o Undcidad Uniesty Sodens Fosng
m the Coe of P Universiy Seang-Kying HONG - Gang B LEE | 45
Receptons of Orgnc Seafod Companics on Ongaic Fpiaknce Amangencnts: A Focs on te EU Equiakney At
S O / 455
e et of Quotsion Acurc, Risk Mg, and Rsk Migston of Pt Logisics Fims cn EPC Pt
Pafomancs ChingSub JEONG - Hukm BACK - \irYoung HWANG | 468

Esblmeat of Wasing Coniins fo Paic Wi Srimp (Liopenas vnare Using PlasmAbvanced Oviaton Procss
Vebin [ "{T 4 K Jng.Cun JUNG * Ho g HNANG | 480

Editorial Conmitee

Reports of the Saciety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http://www.ksfme.or.kr





OEBPS/images/data/ksfme/49237/KSFME_2026_v38n2_445_f001.jpg
Experimenta

Pre-test Post-test
1 treatment
Experiment -
! El X E2
al group
Control .
C1 2

group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